- 한국이동통신(대표 서정욱)은 인천, 부천지역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선두의 자리를 굳혔음. - 이후 한국이통은 대전지역, 서울 및 과천지역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전국에 걸쳐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. - 011 디지털 이동전화는 단말기의 특별할인 판매에 힘입어 가입자가 급증 

- 조사전문기관인 동서리서치가 2백명의 디지털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반응조사에서 음질, 통화성공율, 수신율 등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전 항목에 걸쳐 [만족한다]는 반응이 92%에 달함. 

- 디지털 011은 이동전화 시스템 중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서 주파수 이용효율이 높아 통화완료율이 높으며 가입자를 아날로그 방식보다 많이 수용할수 있고 통화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혼신이나 잡음이 없으며 통화내용에 대한 비밀이 완벽히 보장됨. - 특히 한국이동통신의 디지털 이동전화 가입자는 디지털 서비스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존 아날로그망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. 

- 한국이통은 통화사용량 이 많은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[프리미엄 요금], - 통화사용량이 적거나 주말과 야간에 통화가 많은 직장인, 학생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[이코노미요금], 5회선 이상 사용하는 단체, 법인에 적용되는 [비즈니스요금]등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, 운영하고 있음. - 이와함께 *음성사서함 *자동연결 *착신전환 *회의통화 *통화중 대기*발신번호표시 *발신금지 *착신금지 *호전환 *호보류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.
